
평화드림 5만리를 추억하며 

지현준 

Ⅰ. 사람들을 추억하며 

처음 평화드림 5만리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, 그저 유럽만 눈에 보인 상태로, 유럽만

을 바라보며 신청했었다.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유럽만을 바라본 사람이 간 

것 치고는 얻어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. 

또,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을 출발하기 전날 짐을 챙기면서 낯선 사람들과 2주동안 잘 

지낼 수 있을까?라는 걱정부터 들었다. 네덜란드에 도착했던 첫 날만 해도 도대체 2주

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. 시간은 왜이리 느리게 가는 걸까란 생각과 함께 사람들과 

아직 친해지지 못해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순간들이었지만, 점점 날이 지나고, 관광할 

때, 서명 받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듯한 미소와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나의 걱정

은 줄어들었다.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도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 할 수 있는 룸메이트 

형의 덕이 컸으리라 생각한다.  

여정이 지나갈수록 들었던 생각은 “내가 왜 이 사람들과의 벽을 쌓고 있었던 걸까?”

라는 것과 내가 더 용기내어 이 분들에게 다가갔다면, 이 좋은 사람들을 조금 더 일찍 

알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었다. 참가자들과 밥을 먹고,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서로

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다시금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 같다. 또한 여정을 

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대개 같은 팀원들과의 교류만 가능했었는데, 다음 평화드림 5

만리 여정을 준비할 때는 서로의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목적을 위한 퍼포먼스를 연습하

는 시간은 물론 다른 팀원들과 친목을 다지고,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

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.  

여정 중에 한번 몸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다. 그때 혼자 앓고 있다가 옆자리 친구

에게 “나 약간 몸이 안좋은 것 같아”라고 넌지시 이야기 했었는데 어느새 그 소식을 

들은 주위 사람들이 약을 챙겨주고, 옷을 입으라고 하고,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주는 모

습들을 보면서 참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.  

같은 팀원이었던 한 사람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. “이렇

게 스쳐가는 인연들이 너무 오랜만이라,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슬픈 것 같아.”라고. 나

도 이 이야기에 너무나 공감한다. “평화드림 5만리”라는 이름 아래 모여 하나의 목적을 

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이루고 다시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그 



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나가왔다. 여정을 마치고 공항에 돌아와 해단식을 한 다음 사람

들과 서로 안아주며 작별인사를 했을 때,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을 때 이게 사랑

임을 느끼며 인연의 소중함,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다. 

다시 한번 이들을 만났을 때 유럽에서의 우리를 추억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싶다. 

 

Ⅱ. 유럽을 추억하며 

 평화드림 5만리의 여정은 네덜란드 – 독일 – 체코 – 폴란드 – 오스트리아 순으로 진

행되었다. 모든 나라가 기억에 남지만,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폴란드였

다. 폴란드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었고 그저 우크라이나 근처여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

들었었는데, 이건 반만 맞는 답이었다.  

물론 폴란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5개 나라 중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던 터라 예상

치 못한 아름다움과 한적함이 나를 맞아준 것도 한 몫 했겠지만, 그보다 더 근본적인 

이유가 있었다. 우리 여정의 목적과 이유는 “평화”였다. 나는 폴란드에서 이 “평화”에 

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. 처음 폴란드에서 내려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

근처에 있던 우크라이나 관련 모금을 받는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

었다. 모금도 하고, 우리의 서명도 받으면서 짧게 나눴던 대화였는데, 다른 이야기는 아

니고 그저 서로의 평화를 응원하는 대화였다. 나는 그 한마디에서 그들의 단단함과 슬

픔,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. 

두번째로 아우슈비츠에 방문했을 때, 그곳은 굉

장히 평화로웠다. 하지만 나는 그 평화가 한편으론 

조금은 무서웠다. 가이드분의 안내를 따라 유대인

학살의 과정과 남겨진 그들의 물건들, 학살의 장소

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지금 이곳의 평화는 

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룩된 것이라는 생각 밖에 

들지 않았다.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유대인 아

이들의 신발을 모아둔 곳을 방문했을 때였다. 이 

곳에서 전쟁의 참혹함, 학살의 공포 그리고 평화에 

대한 생각을 하면서,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

수 있었다. 

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폴란드에 간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분명 있지



만, 전쟁으로 인한, 폭력으로 인한 평화를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.  

 


